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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 정신 건강 및 신체건강 간의 관계를 알
아보고, 스마트폰 사용감소 의도와의 관계도 부수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변인들로 구성된 질
문지를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수집된 12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점수와 시각, 청각, 두통, 소화 
관련 증상들, 우울 및 불안과 각각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스마트폰 사용감소의도는 시각, 두통, 소화 증상과 각각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시각, 두통, 소화 관련 증상을 느낄수록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이점은 최대화하되,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적응적 사용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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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use, ment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by focusing smartphone users‘ attitudes. For this purpose, 129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which contained measures of smartphone use, ment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smartphone use scores, physical and 
mental symptoms were significant. The importance of adaptive using smartphone for health was emphasized. 
Finall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martphone, Smartphone addiction,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Intention to decreas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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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국의 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2015년에 세계 40개국

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유율을 조사하여 2016년 초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유

율은 88%(성인 10명 당 9명 정도)로서, 세계 최고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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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1]. 한국에 뒤이어 호주가 77%로 2위, 

이스라엘이 74%로 3위, 미국이 72%로 4위였고, 일본은 

39%로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보유율을 나타내었다.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세계 평균인 4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서, 특히 한국인들에게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이라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은 ‘기존의 음성과 문자메세지 위주의 휴대폰

에서 진화하여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PC의 인터넷, 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기능 등을 포함하는 현재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이다.[2] 이처

럼 다기능의 신속하고 편리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많

은 사람들은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거

리의 원근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뤄지는가 하면, 각종 

정보의 실시간 탐색 기능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확인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업무 도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

가 하면 무료할 때 여러 가지로 오락이나 여가를 즐기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히 확산된 스마트폰의 순기능 이

면에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 혹은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심신 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과 심신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점증하고 있

다. 예컨대, 성인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중독점수와 정신건강 간의 상관을 연구한 박용민

(2011)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2] 유사하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현

석 등(2012)[3]은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교생활 등 여러 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전민(2012)[4]은 의사소통불안이 스마트폰 과다사

용을 결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 의사소통불안이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으

며, 의사소통 불안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빈도 사용자

에 속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수면부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보연, 2011)[5],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지

각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조현옥, 

2012)[6]. 스마트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던 휴대전화 중

독의 문제를 다룬 장성화와 조경덕(2010)[7]은 청소년의 

우울, 대인불안, 학교적응이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조절 능력이 청소년보다 뛰어난 성인도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인들 또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박용민, 

2011).[2] 요컨대, 스마트폰 중독 현상은 정신건강, 대인

관계, 학교·사회생활에 걸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이로 인한 과다사

용 증가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해짐에도 사람들에게 

있어 스마트폰의 중독은 인터넷 중독만큼 심각하게 다가

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손은하(2012)[8]는 스마트폰 

중독과 예방에 대한 인식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중독에 대해 인식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보고하였다. 스마트폰은 

이미 일상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그 폐해에 대한 인

식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중독은 중요한 사회문제

의 하나로서 대두되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 스마트폰 중

독(11.1%)은 인터넷중독(7.2%)을 앞질렀다(한국정보화

진흥원, 2012)[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초, 중, 고등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

다. 상대적으로 대학생과 성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발달단계에 있어 청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스마

트폰 중독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연령대에 

따른 사용 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적 

활용이 더 자유로운 대학생이 스마트폰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박지선(2012)[10]의 연구에서 청

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기간과 사용요금 및 인터넷 

중독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반면에, 대학생의 경우 단

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고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스

마트폰 의존이나 중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11], 스

마트폰 중독의 위험요인을 성격을 중심으로 한 분석[12], 

상지통증과 우울/불안 및 대인관계를 스마트폰 중독에 

연계하여 설명한 연구[13] 및 이용자 속성과 기능적 특성

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연구[14], 스마트폰이 자기효능감

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15] 및 초등학생, 청소년 ,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중독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16][17][18][19].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탐색, 지인들과의 의사소통,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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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보기, 게임이나 오락 등 다양한 용도로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 신체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한다. 가장 대표

적인 것이 눈 건강이라 할 수 있다. 작은 화면을 통해 작

은 글자들을 보게 되면, 특히 정상적인 눈물 분비에 필수

적인 눈깜빡임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등의 눈건강 문제를 경험하

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과 같이 많이 흔들리는 장소에서

의 스마트폰의 시각적 이용은 수정체를 더욱 긴장시켜 

눈에 무리를 주고 시각적 피로도를 가중시킨다고 한다. 

스마트폰에만 의존한 빈번한 장시간의 전화는 또한 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귀의 통증이나 이명의 문제

가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으

로 인해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 및 불안 증세 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

폰을 특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감소한다고 한

다. 여러 연령 층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특

히 대학생들은 학습목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가

능성이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비교적 자유

로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위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증하는 스마트폰 사용에 비해 부족

한 연구를 보완하고 스마트폰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자가 

지각하는 심신 건강의 문제를 연결지어 살펴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실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건강 문제에 대

한 경각심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상술한 바의 

문제들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정신

건강 및 신체건강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변인들과 스마트폰 사용감

소 의도 간의 관계도 부수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방법

2.1 조사대상

전북지역 J시 소재의 J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40

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응답지 중

에서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129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남자는 74명(57.4%)이었고 여자는 55명

(42.6%)이었으며, 이들의 나이 평균은 21.8세였다. 

2.2 측정도구

2.2.1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기초 질문지 

스마트폰 사용의 기간, 1일 평균 사용시간 및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한 만족도, 스마트폰 사용 감소 의도 등을 

묻는 단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2.2.2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 Self-report)

2.2.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을 어느 정

도 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질문으로서 1일 평

균 사용시간을 묻는 문항을 넣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오늘날, 스마트폰을 중독적 수준으로 사용하는

지, 아니면 중독적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주의 스마

트폰 사용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

원과 서울대학교(2011)에서 공동개발한 것이다. 이 질문

지는 일상생활 장애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1, 5, 9, 12, 

15번), 가상세계 지향성을 측정하는 2개의 문항(2, 6번), 

금단 증상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4, 8, 11, 14번) 및 내성

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3, 7, 10, 13번 문항)을 포함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10, 15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각 질문 문항에 대하여 0점(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평정 범위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에서 44점 이상은 고

위험 사용자군, 40점 이상-43점 이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

자군, 39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

에서 이 4개 하위 요인에 대한 문항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각각 ‘일상생활 장애’가 .702, ‘가상세계

지향성’은 .748, ‘금단’은 .824, ‘내성’이 .748이었다.

2.2.3 건강 질문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알아

보기 위한 예비 질문지를 실시하여 비교적 많이 언급된 

문항들을 선정해서 본 질문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

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신체건강 요인에 시각관련

(3개 문항), 청각관련(3개 문항), 두통관련(2개 문항) 및 

소화관련(2개 문항) 질문 문항이 포함되었고, 정신건강 

요인으로서, 우울과 불안문항을 각각 1개씩 포함시켰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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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이르는 5점  Likert식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

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관련된 이 동일 문항들에 대

하여,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 관해 응답하게 하였고, 또한 

10년 후의 자신의 상태를 짐작하여 응답하게끔 하였다. 

2.3 절차

J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담당 

교수의 협조를 얻어 위에 언급된 질문지를 집단으로 실

시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15분 정도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평균을 포함한 기

초통계치를 산출하였고,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

보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먼저 조사대상들의 스마트폰 보유는 100%로 나타났

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매우 만족의 5개 범주로 질문이 제시

되었는데, 만족 이상이 79%였고, 매우 불만족은 없었으

며, 불만족과 그저 그렇다를 합해서 21%였다. 1일 평균 

사용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26%,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25%, 5시간 이상이 20%,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 18%,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10%였고, 1시간 미만은 0.8%에 불과하였다. 한편, 스마

트폰의 사용을 감소할 의도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

하여, 조사대상 중 35%가 그럴 의도가 있다고 응답하였

고, 23%는 사용을 줄일 의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42%

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경험하는 

현재의 심신 증상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 결과, 시각관련 

증상(M=3.01, SD=1.0), 두통관련 증상(M=2.41, SD=1.03), 

우울(M=3.29, SD=1.03), 불안(M=2.12, SD=1.0), 청각관련 

증상(M=2.04, SD=1.0) 및 소화관련 증상(M=1.91, 

SD=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하여 현재의 심신 증상과 아울러, 조사대상이 앞으로 스

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10년 후에 스마

트폰 사용과 관련한 동일 심신의 증상들을 경험할 가능

성의 정도를 체크하게 한 결과, 시각관련 증상(M=3.66, 

SD=.86), 두통관련 증상(M=2.80, SD=1.17), 청각관련 증

상(M=2.62, SD=1.0), 불안(M=2.49, SD=1.19), 우울

(M=2.36, SD=1.10)  및 소화관련 증상(M=2.13, SD=1.03)

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척도 총점에 기초하여, 44점 

이상은 고위험 사용자군, 40점 이상-43점 이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9점 이하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되

는데, 이러한 기준에 의해 본 조사대상들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고위험군은 12명(9.3%), 잠재적 위험 사용자는 

19명(14.7%), 일반사용자 집단은 97명(75.2%)이었다. 한

편, 중독점수 기준의 고위험자 집단과 일반사용자 집단 

간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지각하는 심신의 증상에서 차

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시각관련(고위험집단 M=3.64, SD=.86, 일반사용자집단 

M=2.98, SD=1.01, t=2.17, p<.05), 청각관련(고위험집단 

M=2.56, SD=1.06, 일반사용자집단 M=1.98, SD=.76, 

t=2.36, p<.05) 및 두통(고위험집단 M=3.04, SD=1.12, 일

반사용자집단 M=2.26, SD=.95, t=2.62, p<.01) 증상들에

서는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소화증상, 우울 및 불안에서

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스마트폰 중독점수, 스마트폰 사용감소 의도, 시각, 청

각, 두통, 소화, 우울 및 불안 변인 들간 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이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점수와 시각

(r=.33, p<.01), 청각(r=.32, p<.01), 두통(r=.28, p<.01), 소

화(r=.17, p<.05), 우울(r=.25, p<.01), 불안(r=.24, p<.05)

과의 각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고, 중독점수와 사용감소

의도(r=.32, p<.01) 와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사용감

소의도와 시각증상(r=.22, p<.01), 두통(r=.28, p<.01), 소

화증상(r=.17, p<.01), 불안(r=.22, p<.05) 간 정적 상관이 

각각 유의하였다.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scores

Intention to decrease 

using smartphone
Visual .33** .22*

Auditory .32** .12
Headache .28** .28**
Digestion .17* .17*
Depression .25** .14
Anxiety .24** .22*

주: * p<.05, ** p<.01

<Table 1> Correlatio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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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변인들과 스마트

폰 사용감소 의도 간의 관계도 부수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변인들의 문항이 수록된 질문지

를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 12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점수와 시각, 청각, 두

통, 소화, 우울 및 불안 간의 상관이 모두 유의하여, 스마

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일부 측면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

강이 유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들

도 상당수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상세한 신체영

역들에 대한 스마트폰 사용의 영향력을 알아내는 것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데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스마

트폰 사용자들이 신체증상 중 시각관련 증상을  가장 크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각기관의 손상은 회

복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시각 보호를 위해 사용을 적절히 자제하도록 주의를 환

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 중독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체계와 정책 구성

에 관한 연구 및 실제 정책 구성과 운용에 힘써야 할 것

이다.[20]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과 몇 개의 건강 변인들 

간 관계 이외에, 조사대상들이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감소시킬 의도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시각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도 사용을 줄이겠다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상관분석 결과로 보면, 시각증상과 두통증상 을 

많이 느낄수록 스마트폰 사용감소의도가 높았다. 청각증

상에 대한 지각은 비교적 낮았고, 사용감소의도와도 상

관이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대

학생들이라서 건강상태가 양호한 젊은이들이고 또한 스

마트폰을 이용한 전화 대신 문자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

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유용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의 장기

적 사용은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연구들에서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유용성이

나 편리성은 최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응적 사용을 위해, 추후 연

구에서는 스마트폰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려 사용자들 스스

로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계도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대학생들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대학생들은 감각기관의 상태나 신체건강이 중

장년의 사람들에 비해 훨씬 왕성한 시기이기에,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크게 지각되지 않을 수 있

다. 그러나 중장년 및 노년기의 사용자들은 동일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훨씬 크게 지각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추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스

마트폰 사용의 건강에 대한 시사점이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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